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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기
  행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침울하고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소, 같은 무리와 어울리지 않고 홀로 있는 소, 누운채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있거나 기립이 곤란한 소 등은 일단 체내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2. 눈모양의 변화
  눈 점막이 창백하면 영양불량상태를 의미하며 빈혈, 백혈병, 내부기생충, 중독증일 때도 창백해진다. 
  황색으로 되었을 때는 황달을 의심하며 충혈은 열성전염병, 심장질환, 폐질환 등의 감염시 나타난다. 각막이 혼탁하면 핑크아이, 전염성소기관염, 악성카탈열 등이 의심되고 안구함몰은 탈수, 허탈시에 나타난다.

	 
	 
	 
	 
	 
	 

	 
	3. 식욕부진
  급속한 식욕부진은 제1위 식체, 급성열성질병에서 볼 수 있으며 만성위장병의 경우 식욕에는 큰 변화가 없다.
  식욕이 있으면서 먹지 못하는 것은 구강내의 동통, 식도내의 이물체류, 사료급변, 나쁜 사료, 환경급변, 인후두부의 염증 등의 경우에 나타난다.
  사료를 정상적으로 먹으면서 이물을 먹으면 무기물 결핍을 뜻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미네랄 블록을 달아 주도록 한다.

	 
	 
	 
	 
	 
	 

	 
	4. 되새김질
  되새김질이 약하거나 하지 않으면 식체, 고창증 등의 위장질환, 40℃ 이상의 열성질병, 중독, 신경성 장애로 볼 수 있다.

	 
	 
	 
	 
	 
	 

	 
	5. 체온
  소의 정상체온은 38.5~39.5℃인데 개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소의 체온이 사람의 체온보다 높기 때문에 소의 귀를 만져보면 따뜻한 감을 느낄 수가 있다.
  체온이 평균이하(36~38.5℃)로 떨어지는 질병은 유열, 중독, 심한 설사, 식체, 만성장염에서 볼 수 있으며 41℃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는 병은 탄저, 유행성 감기, 폐렴 등에서 볼 수 있다.

	 
	 
	 
	 
	 
	 

	 
	6. 호흡
  건강한 소는 흉식호흡과 복식호흡을 같이하고 횟수는 1분간에 18~30회이다. 흉식호흡만 하는 소는 소화기계에 장애가 있을 때이며
  호흡기계 질병에 걸린 소는 흉식호흡은 하지 못하게 되어 복식호흡만 하게되며 호흡수가 증가하고 헐떡거린다.

	 
	 
	 
	 
	 
	 

	 
	7. 코흘림
  건강한 소의 콧등은 항상 젖어 있으며 콧등이 말라 있다는 것은 몸에 열이 있는 등의 이상이 있음을 나타낸다. 
  혈액이 섞인 콧물은 각혈, 탄저, 비염, 고사리중독, 기관지궤양이 있을 때 나오며 누런 콧물은 파스튜렐라 폐렴, 축농증, 이물성 폐렴일 때 나온다.

	 
	 
	 
	 
	 
	 

	 
	8. 구강
  가축이 질병에 걸리면 타액분비감소, 유연, 악취, 점막의 물리적변화(미란, 궤양등), 출혈반, 염증 등이 나타난다. 

	 
	 
	가. 침을 많이 흘릴 경우 : 구내염, 구제역, 우역, 중독, 제1위질환, 식도경색
나. 침을 적게 흘릴 경우 : 열성질환, 산통, 중독등
다. 연하곤란 : 인두염, 식도질환, 유행열, 이바라기 등
라. 구강점막의 출혈 : 패혈증, 외상 등
마. 구내염 : 수포성은 구제역, 디프테리성은 우역·수포성 구내염, 농성은 방선균증 등
바. 악취 : 향취는 젖소의 케토시스, 암모니아취는 제1위 alkalosis 등

	 
	 
	 
	 
	 
	 

	 
	9. 결막
  결막은 임상 검사상 질병유무 판정에 중요하다. 증세별 우려 대상 질병은 다음과 같다.

	 
	 
	가. 창백할 경우 : 출혈성 질환, 빈혈성 질환(주혈원충증 등)
나. 충혈되었을 경우 : 열성전염병, 패혈증, 호흡기장해, 중증의 위장염, 고사리 중독증 등
다. 누런색일 경우 : 황달, 주혈흡충증, 주혈원충성질병, 급성빈혈성 열성질환, 간질환 등
라. 청색증일 경우 : 초산염중독
마. 출혈반이 있을 경우 : 패혈증, 중독증 등이 의심된다.

	 
	 
	 
	 
	 
	 

	 
	10. 걸음걸이와 자세

	 
	 
	가. 절룩걸음은 다리상처나 관절염 또는 고열, 극도의 영양실조 등을 나타낸다.
나. 자궁염, 요석증 등이 있을 때는 등을 구부리고 배만자세를 취한다.
다. 유열은 가슴을 땅에 대고 목을 구부려 머리를 옆가슴에 기대 S자형의 자세를 취한다.
라. 리스테리아는 신경증상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선회한다.
마. 그라스테타니중독증, 대뇌피질괴사증에 걸렸을 때는 비틀거린다.
바. 골연증은 내측발굽의 통증으로 다리를 교차하거나 일어나기를 싫어한다.

	 
	 
	 
	 
	 
	 

	 
	11. 오줌

	 
	 
	가. 배뇨의 횟수, 태도, 오줌색 등을 주의해서 관찰해야 한다.
나. 혈뇨는 요도염, 방광염, 렙토스파이라병, 파이로플라즈마병, 중독증, 물중독에서 나온다.
다. 뇨결석은 오줌을 찔끔찔끔 싼다. 뇨결석의 초기에 생식기주위 털에 하얀색의 가루가 붙어 있고 배뇨시 등을
     구부리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등 불안감을 보이기도 한다.

	 
	 
	 
	 
	 
	 

	 
	12. 분변
  변비는 열성질병시 나타나며 전염성질병에 걸렸을 경우 원인체에 따라 분변의 상태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성 설사일 때는 회색 또는 흑갈색의 심한 수양성 설사를 하며 세균성일때는 묽은 황색 또는 황갈색의 연변을 본다.
  이상의 12가지 주요관점을 참조하여 소의 거동을 살피면 질병초기에 병증을 관찰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에서 근래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질병을 간추려 소개한다.
  송아지에서 소바이러스성설사병(BVD), 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소로타바이러스감염증 등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설사증이 가장 많았다. 세균성으로는 세균성페렴과 대장균증이 많이 검색되었고, 기생충성인 네오스포라병이 있었다.
  소의 모기매개성 질병은 모기가 흡혈할 때 바이러스가 전염되어 병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모기 발생철인 여름철에 감염돼 피해가 큰 질병이다.
  이러한 질병에는 이상분만을 일으키는 아까바네병, 츄잔병 그리고 호흡기 증상이 주증상인 소 유행열, 연하곤란을 보이는 이바라기병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아까바네병과 소 유행열이 가장 문제시 되고 있다.
  이들 모기매개성 질병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은 백신접종이 최선이며, 축사내에 저독성 살충제 살포 및 작은 웅덩이 제거 등 모기구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질병 이외에도 탄저, 기종저, 결핵 및 부루셀라 등도 발생의 빈도 차이는 있을지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축산농가에서는 유사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군 또는 각 도의 가축방역기관(가축위생시험소, 축산위생연구소)에 신고하여 정확한 진단 후 적절한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제부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질병의 근원을 찾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자가치료 보다는 인근 방역기관이나 수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